
 



《직장인에서 힐링센터 원장까지 – 실제 졸업생 

5 인의 이야기》 

“나이와 직업은 달라도,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장중경한의대 편입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실제 졸업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같은 40대 직장인, 50대 자영업자, 60대 은퇴자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걸었는지 직접 확인

해보세요. 

 

 

성공 사례 ① 

45 세 직장인 김진우 씨 – 월급쟁이에서 힐링센터 원장으로 

김진우 씨는 40 대 중반, 은퇴 불안과 함께 반복되는 직장생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허리 통증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찾은 힐링센터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장중경한의대 편입 출신의 50 대 졸업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이에 가능할까?”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온라인 강의, 주말·방학 집중 실습을 병행한 끝에 3 년 만에 졸업. 현재는 

하루 8 명 환자를 돌보며 월 800 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 “예전에는 월급날이 기다려졌지만, 지금은 매일이 월급날입니다.” 

 

성공 사례 ② 

52 세 자영업자 이성호 씨 – 자연치유 강사로 전환 



이성호 씨는 오랫동안 카페를 운영했지만, 매출 하락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건강식품과 자연치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장중경한의대 편입을 

선택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한의학 지식과 기존 경험을 결합해 자연치유 강의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현재는 1 년 차에만 연 매출 1 억을 달성하며 강사와 치유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말: “내 경험이 수익이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성공 사례 ③ 

60 세 은퇴자 박정희 씨 – 은퇴 후 제 2 의 강의 인생 

공기업에서 퇴직 후 무료한 생활을 이어가던 박정희 씨. 건강도 악화되며 

무력감을 느끼던 중, 또래 졸업생들의 도전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은퇴 후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꾸준히 학업을 이어간 끝에 졸업 후 시니어 건강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동년배에게 건강과 

활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돈보다 더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성공 사례 ④ 

48 세 피부·요가 강사 – 프로그램 확장 

요가와 피부관리 강사로 활동하던 그녀는 웰빙 트렌드에 맞춰 한방 지식을 

접목하고 싶었습니다. 장중경한의대 편입 후 배운 지식을 통해 ‘요가+한방 치유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 강사들과 차별화된 포지션을 확보했고, 현재는 강의료와 시술 

결합으로 월 매출 1,200 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 “내 프로그램은 이제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성공 사례 ⑤ 

50 대 무면허 침구사 – 합법적 힐링센터 대표 

수년간 비공식적으로 시술을 해왔던 이 씨는 늘 법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정식 

교육을 통해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장중경한의대 편입을 결심했습니다. 

졸업 후 정식 힐링센터를 개설했고, 안정적인 환자 모집으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 “이제는 떳떳하게 환자를 맞을 수 있습니다.” 

 

Key Message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은퇴자였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 시작했느냐, 주저했느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3 년 후 이 성공 스토리에 당신의 이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